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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질 개선에 힘써왔다.

그런데 ‘신 앙 고 백 선 언 ’이 나 온  지 이미 10년이 경 과했다. 그  신앙 

고백선언 에 서 도  인식했듯이 급 변 하 는  사회정 황에서 우리의 과제를 

새롭게 다짐해야 할  단계에 이 르 렀 다 .그 러 한  자기 의식이 민중과 함 

께 민족을 위하여 땅  끝 까 지 로  집약이 된 것 으 로  안다.

이러한 신앙고백의 새 로 운  표 출 은  ①  선 현장에 대한 진지한 각 

성 ，②  우리 교회사에 대한 기본적 반 성 ，③ 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 

느님의 명명 (明 命 )을  의식한 것으로 보며 이것은 일대 개혁의 기점 

이 될 것으로 본 다 .

바 로  이러한 각성을 좀더 구 체 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표 어 가  성 

서 적 으 로  타 당하냐를 묻 는 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려고 

한 다 .

1. 우리의 현 장

우 리 는  ‘해 방 ’과  더불어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 서게 되었다. 그  

런데 이 땅이 양  진영의 군대에 점령된 상태에서 민족의 자주적 방향 

선택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 한  채 지리적으로 분단된 그 대 로  양 전선 

의 첨단에 갈라서서 서 로 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맞대고 안으로 점 

령세력의 압력 아래 그 같 은 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. 그중의 

한  부분인 남한이 우 리 가  선 지점 (地 點 〉이다.

북쪽은 공 산 주 의체제로 굳힌 데 대해서 우 리 는  지 금  자주적으로 

선택하지 않은 시장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국론으로 반공을 자 

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. 이러한 터전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

오 늘 날 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현 장이다. 그 것 은  다음 몇 가지로 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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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.

①  우리가 이른바 자유진영과 제휴하는 동 안  국제세력에 의해 민 

족의 주체가 침범당했다. 이미 남북 분단의 비극적 상황이 지금도 지 

속되지만 그후 한 국 전 쟁 ，계속되는 독재정권에 의하여 민중은 수탈 

당 해왔는데，따지고 보면 그런 독재정권 뒤에는 언제나 이른바 자유 

진영이 있어서 제 은 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침투해 

서 자주성을 구속하는 과정을 거듭해왔다.

40년 가까운 기 간  동 안  우리 경제는 무역에 완전 의존하는 체제로 

됐는데 그것은 이른바 다국적 기업에의 예속이며，미 • 일 등에의 예 

속 을  의미한다. 우 리 는  저들의 이해관계나 비위를 거스르고 자립할 

수  있는 그런 경제를 갖고 있지 않다.

우리의 경제성장 규모를 GNP로  과대선전하나 국제적 부 채 가  기 

하급수적으로 느 는  것은 물 론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민중에게 주 

는  영 향을 보면 그  악성 (惡 性 ) 을  알 수  있다.

노동자들 중  광업노동자는 월 평균 수익 17만 원 ，생산직 노동자 

는  월 12만  원 (1980년 )인 데 , 1981년에는 10만 원 미만이 40.4퍼센 

트 이 다 .

농 민 은 (1981 년 ) 순수이익이 평균 65만  원 이 고 ，농가는 평균 연 43 

만  원의 빚을 졌 다 . 그러므로 농민의 채무는 10년간 43배로 늘었다. 

영농비가 상승하므로 적자는 계속된다. 지난 1◦년 간  쌀값이 5, 6배 

상승했는데 영농비는 10배가 늘 었 다 . 그러니 농민들이 계속 이농할 

수밖에 없다.

1967년에 53.4퍼센트이던 농민이 1981년에는 25.8퍼센트로 반감 

됐다. 이래서 1981년말 현재도 천만 명 이하로 줄었다. 농촌에 남은 

이는 대부분 노인층이다.

저들 중  어쩔 수  없이 산 다 는 (농 사 짓 는 다 )는  이가 70퍼센트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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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다 (『매 일 경 제 』1982. 5. 25).

그 들  10명 중  4명이 고 향 을  등지고 도 시 로  갔는데 그  수는 무려 

607만 9천 명 이 다 (1981 년 ). 이들은 도시의 극빈자로 산다.

이렇게 되면 이른바 경제성장을 하면 할수록 자본독점층이 축소되 

는  반면 가난한 민중은 상대적으로 계 속  늘어나게 되어 있다. 누가 

이 민중의 편에 설 것 인 가 ? 기독교장로회가 이제 민중과 함께하는 

선서를 한  셈이다.

이 민중의 층이 이렇게 확대되고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서 육  

체 와  정신적 절망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. 

그러니 이 민족을 위하는 것이 바로 이 민중과 더불어의 길이다.

민중과 더불어라는 것 은  동서 긴장의 시각의 마술에서 남북의 관 

계 로  그  시 각 을  옮긴 것 이 다 . 20퍼센트의 백인이 80퍼센트의 부 (富 ) 

를  독 점 하 고 ，그 리 고  경제적 착취만이 아니라 이제 전세계를 온 통  살 

인무기의 시 장 으 로  만들고 그 것 을  팔아먹기 위해서 독재자들을 옹위 

하여 인류를 파국으로 몰며 제 3세계의 80퍼센트를 착취하여 빈민굴 

로  든 다 .

2. 우리 교회사적 반성

이 조 (季 朝 )가  극도로 피폐됐을 때 그 리 스도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

몰려든 사람들을 두  범주로 나 눌  수  있다.

①  “관리들의 가 렴주구와 탐학을 피하여 새 로 운  무 엇 을  기대한 

민 중 ”( 『독 립 신 문 』1899년 ，『황 성 신 문 』1901. 5. 3).

“민중이 관리의 탐학에 고통하여 계 속  그리스도교에 입교해서 세 

례받은 자 가  4, 5만  명 ” ( 『황 성 신 문 』19이 년 ).


